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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로역 구내 열차 작업자 사고 원인 규명 및 
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.

□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( )는 월 일 8 9 금( ) 오전 시 분경 경부일반선 2 20

구로역 구내에서 작업차량 작업 중  코레일 작업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,

ㅇ  신속한 사고복구와 조사를 위해 철도안전정책관 철도안전, 감독관, 

철도경찰, 교통안전공단 조사관( ) 등 초기 대응팀을 현장에 급파하였으며, 

코레일 사장 한문희( )은 사고현장 등 에 현장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여 

사고 수습 중입니다.

□ 전차선로 작업을 하던 작업차량의 일부가 인근 선로를 지나가던 다른 

작업차량과 접촉하면서, 사상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, 

ㅇ 현재 오전 시경( 7 ) 사망자는 명2 부상자는 명으로, 1  확인되었고 열차는,  

정상적으로 운행 중입니다.

□ 국토교통부는 열차작업 중  상호 지장 방지 등  안전규정 및  작업자 안전  

수칙의 준수 여부 를 철저히 조사 하여, 유사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 

할 계획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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